Bereshith — Genesis 1:1–10
Genesis 1:1
	
	

	1 In the beginning Elohim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PaRDeS
	
	

	Peshat — Plain: Scripture begins with Elohim as the Creator of everything. Heaven and earth together express the totality of the created order.
	페샤트 — 문자적 의미: 성경은 엘로힘을 모든 것의 창조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은 함께 창조된 세계 전체를 나타냅니다.

	Remez — Hint: Creation has a beginning; therefore, creation is not ultimate. Everything that exists depends upon the One who existed before it.
	레메즈 — 암시: 창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 자체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보다 먼저 계신 분께 의존합니다.

	Drash — Teaching: Rashi notes that Torah could have begun with the commandments, yet it begins with creation, establishing that the earth belongs to the Creator and that He gives it according to His purpose.
	드라쉬 — 교훈: 라시는 토라가 계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땅이 창조주께 속하며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립합니다.

	Sod — Hidden: Jewish mystical tradition reads creation a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from divine unity toward multiplicity. The many forms of creation ultimately originate in the One.
	소드 — 숨은 의미: 유대 신비 전통은 창조를 신적 하나됨에서 다양성으로 펼쳐지는 시작으로 봅니다. 창조세계의 수많은 형태는 궁극적으로 하나이신 분에게서 나옵니다.


Energetic Flow
	
	

	Source → Creation → Order → Purpose. The verse moves our attention away from created things toward their Source. Before asking what creation can give us, Torah asks us to recognize to whom creation belongs.
	근원 → 창조 → 질서 → 목적. 이 구절은 우리의 시선을 피조물에서 그 근원으로 돌립니다.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기 전에, 토라는 먼저 창조세계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Meaning
	
	

	Bereshith begins not with humanity but with Elohim. Our lives therefore begin properly when the Creator, rather than the self, occupies the center.
	베레쉬트는 인간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자아가 아니라 창조주가 중심에 계실 때 올바르게 시작됩니다.


Mussar
	
	

	Before asking, “What do I want to build?” ask, “What does YHWH desire me to build with what He has given me?”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묻기 전에 **“야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Genesis 1:2
	
	

	2 And the earth came to be formless and empty,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Elohim was moving on the face of the waters.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PaRDeS
	
	

	Peshat: The earth is initially unformed and unfilled. Darkness covers the deep, while the Spirit of Elohim moves over the waters.
	페샤트: 땅은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운행하십니다.

	Remez: Disorder does not mean divine absence. Even before order becomes visible, Elohim is present.
	레메즈: 혼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눈에 보이기 전부터 엘로힘은 그곳에 계십니다.

	Drash: Ramban understands the opening verses as describing primordial creation that subsequently receives distinction, form, and order. Creation proceeds from potential toward ordered reality.
	드라쉬: 람반은 첫 구절들을 원초적인 창조가 이후 구별과 형태와 질서를 받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창조는 가능성에서 질서 있는 현실로 진행됩니다.

	Sod: The hidden presence of Elohim precedes visible transformation. What appears empty may already contain the beginning of what YHWH intends to reveal.
	소드: 엘로힘의 숨은 임재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공허해 보이는 곳에도 이미 야훼께서 드러내실 것의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Chaos → Divine Presence → Movement → Formation. The Spirit moves before the world takes recognizable shape.
	혼돈 → 신적 임재 → 움직임 → 형성. 세상이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Meaning
	
	

	Torah does not hide the reality of darkness and disorder. Yet darkness is never presented as being beyond Elohim's sovereignty.
	토라는 흑암과 혼돈의 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암조차 엘로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Mussar
	
	

	Do not judge the final purpose of something by its unfinished condition. A confused beginning can still become ordered when submitted to YHWH.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만 보고 최종 목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시작도 야훼께 맡겨질 때 질서 있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Genesis 1:3
	
	

	3 And Elohim said, “Let light come to be,” and light came to be.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PaRDeS
	
	

	Peshat: Elohim speaks, and light comes into existence. His word accomplishes what He commands.
	페샤트: 엘로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Remez: Divine speech brings illumination into darkness.
	레메즈: 신적 말씀은 흑암 속으로 빛을 가져옵니다.

	Drash: Light appears before the sun, moon, and stars are appointed on the fourth day. Therefore the text distinguishes the existence of light from the later heavenly luminaries.
	드라쉬: 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지기 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은 빛의 존재와 이후의 천체들을 구별합니다.

	Sod: Rabbinic and mystical traditions sometimes associate this primordial light with an Or HaGanuz, “hidden light,” reserved for the righteous.
	소드: *랍비 전통과 신비 전통에서는 이 원초적인 빛을 때때로 의인을 위해 감추어진 **오르 하가누즈(감추어진 빛)*와 연결합니다.


Energetic Flow
	
	

	Word → Light → Revelation. Elohim's speech penetrates what had been dark and makes distinction possible.
	말씀 → 빛 → 계시. 엘로힘의 말씀은 흑암을 뚫고 들어가 구별이 가능하게 합니다.


Meaning
	
	

	Transformation begins with the word of Elohim. Before creation is organized, light is given so that distinction can begin.
	변화는 엘로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창조세계가 질서 있게 배열되기 전에 먼저 빛이 주어져 구별이 시작됩니다.


Mussar
	
	

	When your inner world becomes confused, seek light before making decisions. Clarity should precede action.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빛을 구하십시오. 행동보다 분명한 분별이 앞서야 합니다.



Genesis 1:4
	
	

	4 And Elohim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Elohim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PaRDeS
	
	

	Peshat: Elohim evaluates the light as good and separates it from darkness.
	페샤트: 엘로힘께서 빛을 좋다고 평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Remez: Goodness is associated not merely with existence but with proper distinction and order.
	레메즈: 선함은 단순한 존재만이 아니라 올바른 구별과 질서와 연결됩니다.

	Drash: Rashi, drawing on rabbinic tradition, connects this separation with the light being set apart because the wicked were unworthy to use it, with it reserved for the righteous.
	드라쉬: 라시는 랍비 전통을 따라 이 구별을 악인들이 그 빛을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것을 따로 구별하여 의인들을 위해 간직하신 것으로 연결합니다.

	Sod: Holiness requires havdalah, separation. Creation becomes ordered as boundaries are established.
	소드: 거룩함에는 하브달라, 곧 구별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세워지면서 창조세계는 질서를 갖춥니다.


Energetic Flow
	
	

	Light → Evaluation → Separation → Order. YHWH does not merely create; He distinguishes.
	빛 → 평가 → 구별 → 질서. 야훼께서는 단지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Meaning
	
	

	One of Torah's earliest principles is distinction. Light and darkness are not blended into an indistinguishable whole.
	토라의 가장 초기 원리 가운데 하나는 구별입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로 뒤섞이지 않습니다.


Mussar
	
	

	Spiritual maturity requires learning what should be joined and what must remain separate. Not every boundary is rejection; some boundaries preserve goodness.
	영적 성숙에는 무엇을 연결해야 하고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계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계는 선함을 보호합니다.



Genesis 1:5
	
	

	5 And Elohim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one day.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Elohim names day and night, and the first cycle of evening and morning is established.
	페샤트: 엘로힘께서 낮과 밤을 명명하시고 저녁과 아침의 첫 주기를 세우십니다.

	Remez: Time itself is brought under divine order.
	레메즈: 시간 자체가 신적 질서 아래 놓입니다.

	Drash: The Hebrew says yom echad, literally “one day,” rather than the expected “first day.” Rashi sees significance here: on this day Elohim was uniquely One in His world.
	드라쉬: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첫째 날” 대신 문자적으로 욤 에하드, “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라시는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이날 엘로힘께서 그분의 세계에서 홀로 하나이셨다고 설명합니다.

	Sod: Echad — one points toward unity beneath creation's increasing diversity. Multiplicity emerges without destroying the sovereignty of the One.
	소드: 에하드 — 하나는 점점 다양해지는 창조세계 아래에 있는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다양성이 나타나지만 하나이신 분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Energetic Flow
	
	

	Separation → Naming → Rhythm → Unity. Distinction does not produce chaos; it produces ordered rhythm.
	구별 → 명명 → 리듬 → 하나됨. 구별은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Meaning
	
	

	Biblical time begins with evening moving toward morning. Darkness is present, but it does not prevent morning from arriving.
	성경적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움직이며 시작됩니다. 어둠은 존재하지만 아침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Mussar
	
	

	A season of “evening” should not be mistaken for the end of the story.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darkness until morning.
	삶의 “저녁”과 같은 시기를 이야기의 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은 어둠을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Genesis 1:6
	
	

	6 And Elohim said, “Let an expanse come to be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separate the waters from the waters.”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PaRDeS
	
	

	Peshat: Elohim commands an expanse to divide the waters above from the waters below.
	페샤트: 엘로힘께서 궁창을 세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Remez: Creation advances through differentiation. What was undivided receives boundaries.
	레메즈: 창조는 구별을 통해 진행됩니다. 나뉘지 않았던 것에 경계가 생깁니다.

	Drash: Order requires limits. The Creator assigns each element its appropriate realm rather than allowing everything to remain intermixed.
	드라쉬: 질서에는 한계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을 뒤섞인 상태로 두지 않고 각각에게 적절한 영역을 정하십니다.

	Sod: Separation can serve unity when each part occupies its divinely appointed place.
	소드: 각각이 신적으로 정해진 자리를 차지할 때 구별은 오히려 전체의 하나됨을 섬길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Command → Boundary → Distinction → Structure.
	명령 → 경계 → 구별 → 구조.


Meaning
	
	

	YHWH brings order not only by adding things but also by establishing boundaries.
	야훼께서는 무언가를 더하시는 것뿐 아니라 경계를 세우심으로도 질서를 만드십니다.


Mussar
	
	

	A disciplined life requires healthy boundaries—between holy and common, responsibility and distraction, what belongs to you and what does not.
	절제된 삶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책임과 산만함, 나에게 맡겨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Genesis 1:7
	
	

	7 And Elohim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expanse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expanse. And it came to be so.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PaRDeS
	
	

	Peshat: What Elohim commanded in verse 6 is now accomplished.
	페샤트: 6절에서 엘로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Remez: Divine intention moves into concrete reality: “it came to be so.”
	레메즈: 신적 뜻이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Drash: Scripture repeatedly joins divine speech with fulfillment. Elohim's command is effective rather than merely descriptive.
	드라쉬: 성경은 반복해서 신적 말씀과 그 성취를 연결합니다. 엘로힘의 명령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Sod: Divine order above and below reflects a creation arranged according to appointed realms and boundaries.
	소드: 위와 아래의 신적 질서는 정해진 영역과 경계에 따라 배열된 창조세계를 보여줍니다.


Energetic Flow
	
	

	Purpose → Action → Separation → Fulfillment.
	목적 → 행동 → 구별 → 성취.


Meaning
	
	

	Elohim's word does not remain intention alone. What He determines becomes reality.
	엘로힘의 말씀은 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은 현실이 됩니다.


Mussar
	
	

	Good intentions should move toward faithful action. What is understood must eventually become what is practiced.
	좋은 의도는 신실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달은 것은 결국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Genesis 1:8
	
	

	8 And Elohim called the expanse “heavens.”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the second day.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Elohim names the expanse heavens, completing the second day's work.
	페샤트: 엘로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며 둘째 날의 일을 이루십니다.

	Remez: Naming indicates defined identity and function within creation.
	레메즈: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창조세계 안에서 정해진 정체성과 기능을 나타냅니다.

	Drash: Rashi observes that the phrase “it was good” does not appear on the second day because the work involving the waters was not yet completed until the third day.
	드라쉬: 라시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과 관련된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셋째 날에야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Sod: What is unfinished should not always be judged prematurely. Completion may reveal the goodness that an intermediate stage conceals.
	소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되었을 때 중간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선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Formation → Naming → Waiting → Completion to come.
	형성 → 명명 → 기다림 → 앞으로 올 완성.


Meaning
	
	

	The absence of “good” does not mean the second day's work was evil. It remained part of an unfolding work awaiting completion.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둘째 날의 일이 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을 향해 진행 중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Mussar
	
	

	Do not pronounce failure over something YHWH has not finished. Patience is sometimes necessary before goodness becomes visible.
	야훼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일을 실패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선함이 드러나기까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Genesis 1:9
	
	

	9 And Elohim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s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came to be so.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PaRDeS
	
	

	Peshat: Elohim gathers the waters, causing dry ground to become visible.
	페샤트: 엘로힘께서 물을 한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Remez: What already existed but remained concealed beneath the waters is now revealed.
	레메즈: 이미 존재했지만 물 아래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Drash: Gathering creates space for fruitfulness. The waters must accept their appointed boundary before the earth can produce vegetation.
	드라쉬: 모음과 제한은 열매 맺을 공간을 만듭니다. 땅이 식물을 내기 전에 물이 정해진 경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Sod: Concealment and revelation operate together. Divine ordering can uncover potential that was previously hidden.
	소드: 감추어짐과 드러남은 함께 작용합니다. 신적 질서는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Gathering → Boundary → Revelation → Preparation for fruitfulness.
	모음 → 경계 → 드러남 → 열매 맺음을 위한 준비.


Meaning
	
	

	Sometimes YHWH creates something new; at other times He reveals what was already present but hidden.
	때로 야훼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이미 존재했지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Mussar
	
	

	Spiritual growth is not always adding more. Sometimes growth comes through gathering scattered priorities so that what YHWH has already planted in you can emerge.
	영적 성장은 언제나 더 많이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흩어진 우선순위를 모아 야훼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Genesis 1:10
	
	

	10 And Elohim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collection of the waters He called “seas.” And Elohim saw that it was good.
	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aRDeS
	
	

	Peshat: Elohim names the dry land and seas and declares the ordered arrangement good.
	페샤트: 엘로힘께서 마른 땅과 바다에 이름을 붙이시고 그 질서 있는 배열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Remez: Goodness becomes visible when each created realm occupies its proper place.
	레메즈: 각각의 창조 영역이 올바른 자리를 차지할 때 선함이 드러납니다.

	Drash: The third day now completes what began on the second day. Rashi therefore explains the two declarations of “good” on the third day as one for completing the second day's work and another for the third day's own work.
	드라쉬: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 시작된 일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라시는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을 하나는 둘째 날의 일이 완성된 것에 대해, 다른 하나는 셋째 날 자체의 일에 대해 선언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Sod: Tov — good is connected with harmony under divine purpose. Difference is not disorder when every part remains within its appointed purpose.
	소드: 토브 — 선함은 신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조화와 연결됩니다. 각각이 정해진 목적 안에 있을 때 차이는 혼돈이 아닙니다.


Energetic Flow
	
	

	Boundary → Identity → Completion → Goodness. What began as tohu va-vohu is progressively becoming an ordered world capable of sustaining life.
	경계 → 정체성 → 완성 → 선함. 토후 바보후, 곧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가 점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세계로 변화합니다.


Meaning
	
	

	Genesis 1:1–10 reveals a repeated pattern: YHWH speaks → separation occurs → boundaries are established → identity emerges → goodness becomes visible. Creation is moving from disorder toward ordered fruitfulness.
	창세기 1:1–10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심 → 구별이 일어남 → 경계가 세워짐 → 정체성이 드러남 → 선함이 나타남. 창조세계는 혼돈에서 질서와 열매 맺음으로 나아갑니다.


Mussar
	
	

	Before fruitfulness comes order. If an area of life is unfruitful, the first question may not be “What more should I add?” but “What needs to be put into its proper place?”
	열매 맺음보다 질서가 먼저입니다. 삶의 어떤 영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첫 질문은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일 수 있습니다.



Genesis 1:11
	
	

	11 And Elohim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plant that yields seed, and the fruit tree that yields fruit according to its kind, whose seed is in itself, on the earth.” And it came to be so.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PaRDeS
	
	

	Peshat — Plain: Elohim commands the earth to produce vegetation. Plants and trees possess within themselves the seed by which life continues according to its kind.
	페샤트 — 문자적 의미: 엘로힘께서는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풀과 나무는 각각 그 종류대로 생명을 이어갈 씨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Remez — Hint: YHWH creates not merely individual living things but the capacity for continued fruitfulness. The seed hidden within the fruit points toward future generations contained within present obedience.
	레메즈 — 암시: 야훼께서는 단지 개별적인 생명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열매 속에 감추어진 씨는 현재의 순종 안에 미래 세대가 담겨 있음을 암시합니다.

	Drash — Teaching: The earth is commanded to participate in bringing forth life. Creation is structured so that what receives from YHWH can itself become a means through which further life appears.
	드라쉬 — 교훈: 땅은 생명을 내는 일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창조세계는 야훼께 받은 것이 다시 다른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od — Hidden: The seed represents concealed potential. What appears small contains within itself the possibility of multiplication far beyond its present appearance.
	소드 — 숨은 의미: 씨는 감추어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작아 보이는 것 안에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크게 번성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Energetic Flow
	
	

	Word → Earth → Seed → Fruit → More seed. The flow of creation now becomes reproductive. What YHWH creates is empowered to produce according to the order He established.
	말씀 → 땅 → 씨 → 열매 → 다시 씨. 이제 창조의 흐름은 번식으로 이어집니다. 야훼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다시 열매를 낼 능력을 받습니다.


Meaning
	
	

	Fruitfulness is built into creation. The fruit is not merely the end of a process; because it contains seed, it becomes the beginning of another process.
	열매 맺음은 창조의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열매는 단순히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Mussar
	
	

	Ask not only, “What fruit am I producing?” but also, “What seed is contained in my fruit?” True spiritual fruitfulness leaves something capable of growing after us.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뿐 아니라 **“내 열매 속에는 어떤 씨가 들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참된 영적 열매는 우리 이후에도 자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깁니다.



Genesis 1:12
	
	

	12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the plant that yields seed according to its kind, and the tree that yields fruit, whose seed is in itself according to its kind. And Elohim saw that it was good.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aRDeS
	
	

	Peshat: The earth responds to Elohim's command and produces vegetation capable of reproducing according to its kind. Elohim declares it good.
	페샤트: 땅은 엘로힘의 명령에 응답하여 각각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식물을 냅니다. 엘로힘께서는 그것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Remez: Verse 11 gives the command; verse 12 shows the response. Hearing is completed by doing.
	레메즈: 11절은 명령을 주고 12절은 그 응답을 보여줍니다. 들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Drash: Rashi, following the Sages, notices a subtle difference: Elohim commanded “fruit tree yielding fruit,”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tree whose wood itself shared the taste of its fruit, yet the earth produced “a tree yielding fruit.” This becomes a rabbinic reflec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command and its manifestation.
	드라쉬: 라시는 현인들의 해석을 따라 미묘한 차이를 주목합니다. 엘로힘께서는 “열매 나무가 열매를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나무 자체도 열매와 같은 맛을 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명령과 실제 구현 사이의 차이에 대한 랍비적 묵상이 됩니다.

	Sod: Creation possesses genuine fruitfulness, yet the created world has not exhausted the fullness of divine intention. The visible world can point beyond itself toward a greater perfection.
	소드: 창조세계는 실제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 뜻의 충만함을 완전히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자신을 넘어 더 큰 완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Command → Response → Fruitfulness → Evaluation: “Good.”
	명령 → 응답 → 열매 맺음 → 평가: “좋았더라.”


Meaning
	
	

	Goodness becomes visible through fruitful response to YHWH's ordering word.
	선함은 야훼의 질서 있는 말씀에 열매로 응답할 때 드러납니다.


Mussar
	
	

	Hearing Torah without producing its fruit leaves the process incomplete. What enters the heart should eventually become visible in conduct.
	토라를 듣고도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결국 행동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Genesis 1:13
	
	

	13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the third day.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Evening and morning complete the third day.
	페샤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을 완성합니다.

	Remez: What began with separation and gathering ends in fruitfulness.
	레메즈: 구별과 모음으로 시작된 날이 열매 맺음으로 끝납니다.

	Drash: The third day receives two declarations of “good”: one associat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waters' arrangement and another with vegetation. Completion prepares the way for fruitfulness.
	드라쉬: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선언이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물의 질서가 완성된 것과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식물이 나온 것과 연결됩니다. 완성된 질서는 열매 맺음을 준비합니다.

	Sod: The movement from hidden earth beneath water to fruit-bearing earth illustrates a recurring spiritual pattern: concealment → separation → emergence → fruitfulness.
	소드: 물 아래 감추어진 땅에서 열매 맺는 땅으로의 변화는 반복되는 영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감추어짐 → 구별 → 드러남 → 열매 맺음입니다.


Energetic Flow
	
	

	Evening → Morning → Completion → Fruitfulness.
	저녁 → 아침 → 완성 → 열매 맺음.


Meaning
	
	

	The third day began with boundaries and ended with life. Order is not an end in itself; divine order creates conditions in which life can flourish.
	셋째 날은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질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적 질서는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Mussar
	
	

	Discipline should eventually produce life. If our boundaries make us rigid but never fruitful, we have missed their purpose.
	절제는 결국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계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 뿐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Genesis 1:14
	
	

	14 And Elohim said, “Let lights come to be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appointed times, and for days and years.”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PaRDeS
	
	

	Peshat: Elohim appoints the heavenly lights to distinguish day from night and to mark signs, appointed times, days, and year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어 낮과 밤을 구별하고 징조와 정한 때와 날과 해를 표시하게 하십니다.

	Remez: Time is not merely passing; it can be appointed. The Hebrew mo'adim points toward designated or appointed times.
	레메즈: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모아딤(mo'adim)**은 지정되고 정해진 때를 가리킵니다.

	Drash: The same concept of mo'ed later becomes central to YHWH's appointed times in Torah. The heavens therefore function as part of the calendar by which Israel recognizes sacred seasons.
	드라쉬: 동일한 모에드(mo'ed) 개념은 이후 토라에서 야훼의 정한 때들을 설명하는 중심 용어가 됩니다. 따라서 하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절기들을 인식하는 달력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Sod: Sacred time reveals that holiness can enter not only places and objects but also time itself.
	소드: 거룩한 시간은 거룩함이 장소와 사물뿐 아니라 시간 속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nergetic Flow
	
	

	Light → Separation → Signs → Appointed Times → Sacred rhythm.
	빛 → 구별 → 징조 → 정한 때 → 거룩한 리듬.


Meaning
	
	

	The heavenly bodies are not presented as gods. They are created servants functioning within Elohim's order.
	천체들은 신들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엘로힘의 질서 안에서 기능하는 피조된 종들입니다.


Mussar
	
	

	Do not merely spend time; sanctify it. YHWH gives rhythms of work, rest, remembrance, worship, and appointed meeting.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야훼께서는 일과 쉼, 기억과 예배, 그리고 정한 만남의 리듬을 주십니다.



Genesis 1:15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came to be so.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PaRDeS
	
	

	Peshat: The heavenly lights are given a practical function: illuminating the earth.
	페샤트: 하늘의 광명체들에게 실제적인 기능이 주어집니다. 곧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Remez: What is placed above serves what is below. Position does not exist merely for status but for service.
	레메즈: 위에 놓인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섬깁니다. 높은 위치는 단지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Drash: Greater visibility brings greater responsibility. The lights are prominent precisely because they have a function toward creation.
	드라쉬: 더 크게 드러나는 위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광명체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창조세계를 향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Sod: Light received from above becomes illumination below—a pattern of receiving in order to give.
	소드: 위로부터 받은 빛이 아래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는 받음이 다시 줌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Energetic Flow
	
	

	Appointment → Light → Earth → Service.
	지정 → 빛 → 땅 → 섬김.


Meaning
	
	

	Purpose determines placement. The lights occupy their position because they have been assigned a task.
	목적이 위치를 결정합니다. 광명체들은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Mussar
	
	

	Whatever light, wisdom, authority, or ability YHWH gives you should illuminate something beyond yourself. Light that serves only itself has forgotten why it was given.
	야훼께서 주신 빛과 지혜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넘어 다른 것을 밝혀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빛은 자신이 왜 주어졌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Genesis 1:16
	
	

	16 And Elohim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and the stars.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PaRDeS
	
	

	Peshat: Elohim establishes the greater light for the day, the lesser light for the night, and also the star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십니다.

	Remez: Different measures of light can have different assignments without losing their purpose.
	레메즈: 빛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각각 고유한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Drash: Rashi cites the rabbinic teaching that the sun and moon were originally created comparable in greatness, followed by the moon's diminution. This becomes a rich teaching concerning greatness, humility, and assigned place.
	드라쉬: 라시는 해와 달이 처음에는 비슷한 크기로 창조되었으나 이후 달이 작아졌다는 랍비적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이는 위대함과 겸손,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됩니다.

	Sod: Greater and lesser lights remain part of one ordered creation. Difference in magnitude does not imply difference in worth before the Creator.
	소드: 큰 빛과 작은 빛은 모두 하나의 질서 있는 창조세계에 속합니다. 크기의 차이가 창조주 앞에서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nergetic Flow
	
	

	Creation → Differentiation → Assignment → Service.
	창조 → 구별 → 사명 부여 → 섬김.


Meaning
	
	

	The sun, moon, and stars are deliberately unnamed here; they are simply created lights. What surrounding cultures might worship, Torah places firmly under the authority of Elohim.
	여기서는 해와 달의 이름조차 직접 언급되지 않고 단지 창조된 광명체로 나타납니다. 주변 문화가 숭배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토라는 엘로힘의 권위 아래 분명히 둡니다.


Mussar
	
	

	Do not measure your calling by someone else's brightness. The question is not whether you are the “greater” or “lesser” light, but whether you faithfully illuminate the place assigned to you.
	자신의 사명을 다른 사람의 밝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큰” 빛인가 “작은” 빛인가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밝히고 있는가입니다.



Genesis 1:17
	
	

	17 And Elohim set them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PaRDeS
	
	

	Peshat: Elohim places the lights in their appointed location so they can fulfill their purpose toward the earth.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광명체들을 정해진 위치에 두어 땅을 비추는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Remez: Calling includes both function and placement.
	레메즈: 부르심에는 기능뿐 아니라 자리도 포함됩니다.

	Drash: Being “set” somewhere by Elohim implies responsibility within that sphere. Placement becomes vocation.
	드라쉬: 엘로힘께서 어떤 곳에 “두셨다”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책임을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위치가 곧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Sod: Divine order joins place and purpose: everything finds harmony when it functions where YHWH appoints it.
	소드: 신적 질서는 자리와 목적을 연결합니다. 모든 것은 야훼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기능할 때 조화를 이룹니다.


Energetic Flow
	
	

	Placement → Purpose → Illumination.
	배치 → 목적 → 비춤.


Meaning
	
	

	Where something is placed can be connected to why it was created.
	어떤 것이 어디에 놓였는가는 그것이 왜 창조되었는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Mussar
	
	

	Instead of always asking to be somewhere else, ask what faithfulness looks like where YHWH has presently placed you.
	항상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기보다 야훼께서 지금 나를 두신 자리에서 신실함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Genesis 1:18
	
	

	18 And to rule over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Elohim saw that it was good.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aRDeS
	
	

	Peshat: The lights govern their respective periods and maintain the distinction between light and darkness. Elohim calls this good.
	페샤트: 광명체들은 각각 맡겨진 시간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의 구별을 유지합니다. 엘로힘께서는 이를 좋다고 하십니다.

	Remez: Good governance maintains proper distinctions rather than destroying them.
	레메즈: 좋은 다스림은 올바른 구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합니다.

	Drash: Authority in creation is delegated. The lights “rule,” but only within the order and boundaries established by Elohim.
	드라쉬: 창조세계에서 권위는 위임된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주관”하지만 오직 엘로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Sod: All secondary authority remains dependent upon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Creator.
	소드: 모든 이차적 권위는 창조주의 최고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Energetic Flow
	
	

	Authority → Boundary → Order → Goodness.
	권위 → 경계 → 질서 → 선함.


Meaning
	
	

	Biblical rule is never autonomous. Even the greatest rulers within creation remain servants under Elohim's command.
	성경적 다스림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세계에서 가장 큰 통치자조차 엘로힘의 명령 아래 있는 종입니다.


Mussar
	
	

	Authority is stewardship, not ownership. Whatever authority we possess must remain accountable to the One who gave it.
	권위는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는 그것을 주신 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Genesis 1:19
	
	

	19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the fourth day.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Evening and morning complete the fourth day.
	페샤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을 완성합니다.

	Remez: The lights now regulate a rhythm that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by Elohim.
	레메즈: 광명체들은 이제 엘로힘께서 이미 세우신 시간의 리듬을 표시하고 관리합니다.

	Drash: Light existed before the luminaries. Therefore the instruments through which light is ordinarily experienced must never be confused with the ultimate Source.
	드라쉬: 빛은 광명체들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를 궁극적인 근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Sod: The vessel that carries light is not the Source of the light.
	소드: 빛을 전달하는 그릇은 빛의 근원 자체가 아닙니다.


Energetic Flow
	
	

	Source → Vessel → Rhythm → Completion.
	근원 → 그릇 → 리듬 → 완성.


Meaning
	
	

	Genesis carefully distinguishes Creator from instrument. The sun gives light, but it is not the ultimate source of existence.
	창세기는 창조주와 도구를 신중하게 구별합니다. 해는 빛을 비추지만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은 아닙니다.


Mussar
	
	

	Never confuse YHWH's instrument with YHWH Himself. A teacher, leader, institution, job, or possession may carry blessing, but the vessel must never replace the Source.
	야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야훼 자신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사, 지도자, 기관, 직업 또는 소유물이 복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 그릇이 근원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Genesis 1:20
	
	

	20 And Elohim said, “Let the waters teem with swarms of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on the face of the expanse of the heavens.”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며 새가 땅 위 하늘의 궁창을 날게 하라 하시고.


PaRDeS
	
	

	Peshat: Elohim commands the waters to abound with living creatures and the heavens to be filled with flying creature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물에 생물들이 풍성하게 번성하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생물들이 있게 하십니다.

	Remez: The realms prepared earlier are now being filled. The waters separated in the earlier days become habitats overflowing with life.
	레메즈: 앞에서 준비된 영역들이 이제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이전 날들에 구별되었던 물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한 거처가 됩니다.

	Drash: Genesis reveals a remarkable pattern: YHWH first forms realms and then fills them. Light and darkness are followed by luminaries; sea and sky are followed by creatures suited to them. Preparation precedes inhabitation.
	드라쉬: 창세기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야훼께서는 먼저 영역을 형성하시고, 그 다음 그것을 채우십니다. 빛과 어둠 뒤에 광명체들이 오고, 바다와 하늘 뒤에는 그곳에 적합한 생물들이 옵니다. 준비가 채움보다 먼저입니다.

	Sod: Emptiness in Genesis is progressively transformed into fullness. The tohu va-vohu of verse 2 is being answered through divine distinction, formation, and abundance.
	소드: 창세기에서 공허함은 점차 충만함으로 변화합니다. 2절의 토후 바보후는 신적 구별과 형성과 풍성함을 통해 점차 해결되어 갑니다.


Energetic Flow
	
	

	Empty realm → Prepared realm → Divine command → Abundant life. YHWH does not merely eliminate emptiness; He replaces it with fruitfulness and abundance.
	빈 영역 → 준비된 영역 → 신적 명령 → 풍성한 생명. 야훼께서는 단순히 공허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와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Meaning
	
	

	Genesis 1:1–20 now reveals a larger architecture: Days 1–3 primarily form and distinguish the realms; Days 4–6 progressively fill those realms. Day 1 establishes light and darkness, while Day 4 appoints their lights. Day 2 establishes sea and sky, while Day 5 begins filling them with living creatures. Day 3 establishes dry land and vegetation, while Day 6 will bring land animals and humanity.
	창세기 1:1–20에서는 더 큰 구조가 드러납니다. 1–3일은 주로 영역을 형성하고 구별하며, 4–6일은 그 영역들을 점차 채웁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넷째 날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이 세워집니다. 둘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이 구별되고 다섯째 날에는 그곳이 생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이 나타나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Genesis 1:21
	
	

	21 And Elohim created great sea creatur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with which the waters swarmed, according to their kind,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Elohim saw that it was good.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aRDeS
	
	

	Peshat — Plain: Elohim fills the waters and skies with living creatures, each according to its kind. The great sea creatures themselves are creations of Elohim.
	페샤트 — 문자적 의미: 엘로힘께서는 물과 하늘을 생명으로 채우시며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거대한 바다 생물들조차 엘로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Remez — Hint: Nothing in creation, however immense or frightening, stands outside the Creator's sovereignty.
	레메즈 — 암시: 창조세계에서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주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Drash — Teaching: Rashi identifies the “great sea creatures” with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cites the rabbinic tradition concerning Leviathan. What other cultures might regard as terrifying divine powers, Torah places firmly among Elohim's creatures.
	드라쉬 — 교훈: 라시는 “큰 바다 짐승들”을 바다의 거대한 생물들과 연결하며 리워야단에 관한 랍비 전통을 언급합니다. 다른 문화가 두려운 신적 세력으로 여길 수도 있는 존재를 토라는 분명히 엘로힘의 피조물 가운데 둡니다.

	Sod — Hidden: Even the deepest and most mysterious realms are populated according to divine order. Hiddenness does not imply independence from YHWH.
	소드 — 숨은 의미: 가장 깊고 신비한 영역조차 신적 질서에 따라 채워집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야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nergetic Flow
	
	

	Prepared waters → Life → Diversity → Goodness. The empty realms are becoming abundantly inhabited.
	준비된 물 → 생명 → 다양성 → 선함. 비어 있던 영역들이 이제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Meaning
	
	

	Genesis removes fear from creation by placing everything beneath Elohim. The sea may contain creatures beyond human strength, but none are beyond their Creator.
	창세기는 모든 것을 엘로힘 아래에 둠으로써 창조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바다에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생물이 있을 수 있지만 창조주를 넘어서는 존재는 없습니다.


Mussar
	
	

	Do not magnify what frightens you until it becomes greater in your mind than YHWH. The creature may be great; the Creator is greater.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야훼보다 더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피조물은 클 수 있지만 창조주는 더 크십니다.



Genesis 1:22
	
	

	22 And Elohim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increase,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PaRDeS
	
	

	Peshat: For the first time in Scripture, Elohim explicitly blesses living creatures and commands fruitfulness and multiplication.
	페샤트: 성경에서 처음으로 엘로힘께서 생물들을 명시적으로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십니다.

	Remez: The first explicit blessing in Torah is connected with the multiplication of life. Blessing moves outward toward increase.
	레메즈: 토라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축복은 생명의 번성과 연결됩니다. 축복은 밖으로 흘러가며 증가를 가져옵니다.

	Drash: Blessing is more than possession. Elohim's blessing gives created life the capacity to fulfill its purpose and reproduce.
	드라쉬: 축복은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로힘의 축복은 피조된 생명이 그 목적을 이루고 번성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Sod: Divine blessing transforms received life into life capable of transmitting itself. What is blessed becomes capable of becoming a blessing beyond itself.
	소드: 신적 축복은 받은 생명을 다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축복받은 것은 자신을 넘어 다른 곳으로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Energetic Flow
	
	

	Creation → Blessing → Fruitfulness → Multiplication → Fullness.
	창조 → 축복 → 생육 → 번성 → 충만.


Meaning
	
	

	Biblical blessing is dynamic. It empowers life to flourish according to the purpose YHWH established.
	성경적 축복은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야훼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번성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Mussar
	
	

	Do not measure blessing only by what you have received. Ask what has multiplied through what YHWH entrusted to you.
	축복을 단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 무엇이 번성했는지를 물으십시오.



Genesis 1:23
	
	

	23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the fifth day.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Evening and morning complete the fifth day. The sea and sky prepared on the second day have now been populated.
	페샤트: 저녁과 아침으로 다섯째 날이 완성됩니다. 둘째 날에 준비된 바다와 하늘이 이제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Remez: Preparation eventually meets fulfillment. What was once merely a prepared space has become a habitat overflowing with life.
	레메즈: 준비는 결국 성취를 만납니다. 한때 단지 준비된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Drash: The relationship between Days 2 and 5 shows that YHWH's work can unfold across stages. A work begun earlier may reveal its fuller purpose later.
	드라쉬: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관계는 야훼의 일이 여러 단계를 거쳐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시작된 일이 나중에 더 충만한 목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Sod: Emptiness becomes fullness when the prepared vessel receives the life appropriate to it.
	소드: 준비된 그릇이 그에 적합한 생명을 받을 때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변합니다.


Energetic Flow
	
	

	Preparation → Waiting → Filling → Blessing → Completion.
	준비 → 기다림 → 채움 → 축복 → 완성.


Meaning
	
	

	What YHWH prepares in one season may be filled in another. Delay between preparation and fulfillment does not necessarily mean abandonment.
	야훼께서 한 시기에 준비하신 것을 다른 시기에 채우실 수 있습니다. 준비와 성취 사이의 시간이 반드시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Mussar
	
	

	Learn to recognize preparation as part of the work. Not every unfinished season is an unsuccessful season.
	준비 자체도 일의 일부임을 배우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든 시기가 실패한 시기는 아닙니다.



Genesis 1:24
	
	

	24 And Elohim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 according to its kind: livestock and creeping creatures and beasts of the earth, according to their kind.” And it came to be so.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PaRDeS
	
	

	Peshat: Elohim commands the earth to bring forth various kinds of land animal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땅에게 여러 종류의 육지 동물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Remez: The earth that previously produced vegetation now brings forth animal life. Prepared creation moves toward increasing complexity.
	레메즈: 이전에 식물을 냈던 땅이 이제 동물의 생명을 냅니다. 준비된 창조세계가 점점 더 복잡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Drash: Again the phrase “according to its kind” emphasizes distinction within abundance. Diversity exists without chaos because creation possesses divinely established boundaries.
	드라쉬: 다시 한번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풍성함 속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창조세계에는 신적으로 세워진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Sod: Unity does not require sameness. The One Creator produces an ordered world containing remarkable diversity.
	소드: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창조주는 놀라운 다양성을 가진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드십니다.


Energetic Flow
	
	

	Earth → Command → Diverse life → Ordered abundance.
	땅 → 명령 → 다양한 생명 → 질서 있는 풍성함.


Meaning
	
	

	Torah presents diversity and order together. Difference itself is not disorder.
	토라는 다양성과 질서를 함께 보여줍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혼돈은 아닙니다.


Mussar
	
	

	Do not demand sameness where YHWH created legitimate difference. Wisdom recognizes both unity and proper distinction.
	야훼께서 정당한 차이를 만드신 곳에서 획일성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나됨과 올바른 구별을 함께 인정합니다.



Genesis 1:25
	
	

	25 And Elohim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livestock according to its kind, and all that creeps on the earth according to its kind. And Elohim saw that it was good.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PaRDeS
	
	

	Peshat: Elohim makes the lan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declares His work good.
	페샤트: 엘로힘께서 육지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일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Remez: Goodness is again associated with creation functioning according to its appointed identity.
	레메즈: 선함은 다시 한번 피조물이 정해진 정체성에 따라 존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Drash: The repeated “according to its kind” stresses both abundance and limits. Created things possess identity rather than existing as undefined chaos.
	드라쉬: 반복되는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풍성함과 경계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피조물은 정의되지 않은 혼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od: Divine goodness is visible when diversity exists in harmony rather than rivalry.
	소드: 다양성이 경쟁이 아니라 조화 속에 존재할 때 신적 선함이 드러납니다.


Energetic Flow
	
	

	Identity → Proper place → Harmony → “It was good.”
	정체성 → 올바른 자리 → 조화 → “좋았더라.”


Meaning
	
	

	The Creator repeatedly calls ordered diversity good.
	창조주는 질서 있는 다양성을 반복해서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Mussar
	
	

	Peace does not require everyone to have the same function. Harmony comes when each fulfills the responsibility YHWH has assigned.
	평화를 위해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야훼께서 맡기신 책임을 이행할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Genesis 1:26
	
	

	26 And Elohim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the livestock,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eping creatures that creep on the earth.”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PaRDeS
	
	

	Peshat: Humanity is uniquely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Elohim and is entrusted with rule over the creatures of the earth.
	페샤트: 인간은 독특하게 엘로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며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습니다.

	Remez: Human authority derives from resemblance and representation. Humanity is to exercise delegated rule under the true King.
	레메즈: 인간의 권위는 대표하는 사명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참된 왕 아래에서 위임받은 통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Drash: Rashi addresses the striking plural “Let Us make.” He explains that although Elohim did not need assistance, He consulted His heavenly court, thereby teaching humility: the greater may consult those beneath him without fearing loss of honor.
	드라쉬: 라시는 눈에 띄는 복수 표현 “우리가 만들자”를 설명합니다. 엘로힘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하늘의 천상 회의와 의논하심으로 겸손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높은 자가 자신보다 낮은 자와 의논한다고 해서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Sod: Tzelem Elohim — צֶלֶם אֱלֹהִים — the image of Elohim gives human life extraordinary dignity while simultaneously imposing extraordinary responsibility. The image-bearer must reflect the One whose image he bears.
	소드: 첼렘 엘로힘 — צֶלֶם אֱלֹהִים — 엘로힘의 형상은 인간에게 놀라운 존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놀라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형상을 지닌 자는 자신이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삶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nergetic Flow
	
	

	Divine image → Human identity → Delegated authority → Responsibility.
	신적 형상 → 인간의 정체성 → 위임된 권위 → 책임.


Meaning
	
	

	Humanity's authority does not originate in humanity. Humans rule because Elohim delegates responsibility to them. Therefore dominion can never legitimately become independent exploitation.
	인간의 권위는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엘로힘께서 책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은 결코 독립적인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Mussar
	
	

	To bear Elohim's image is both dignity and obligation. Before asking how much authority you possess, ask how faithfully your exercise of authority reflects the character of the One who entrusted it to you.
	엘로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존엄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 전에 그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것을 맡기신 분의 성품을 얼마나 신실하게 나타내는지 물어야 합니다.



Genesis 1:27
	
	

	27 And Elohim created the man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Elohim He created him —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PaRDeS
	
	

	Peshat: Humanity—male and female—is created in the image of Elohim. The verse repeats “created” three times, emphasizing the divine act.
	페샤트: 인간, 곧 남자와 여자는 엘로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이 구절은 “창조하다”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여 신적 창조 행위를 강조합니다.

	Remez: The image of Elohim is not restricted to one sex. Male and female alike participate in humanity's God-given dignity and vocation.
	레메즈: 엘로힘의 형상은 한 성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명에 참여합니다.

	Drash: Genesis 2 will describe the formation of man and woman in greater detail. Here Torah first establishes their shared origin in the Creator and their shared connection with the divine image.
	드라쉬: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의 형성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토라는 먼저 창조주 안에서 그들의 공통된 기원과 신적 형상에 대한 공통된 관계를 확립합니다.

	Sod: Humanity occupies a unique threshold within creation: formed from creation yet bearing the image of the Creator. This gives human existence both earthly responsibility and heavenward accountability.
	소드: 인간은 창조세계 안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속하면서도 창조주의 형상을 지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에는 땅을 향한 책임과 하늘을 향한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Creator → Image → Humanity → Male and female → Shared vocation.
	창조주 → 형상 → 인간 → 남자와 여자 → 공동의 사명.


Meaning
	
	

	Human worth precedes achievement. The image is given by Elohim; it is not earned through wealth, intelligence, status, strength, or usefulness.
	인간의 가치는 업적보다 먼저 주어집니다. 그 형상은 엘로힘께서 주신 것이며 부와 지능과 지위와 힘과 유용성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Mussar
	
	

	How you treat another person reveals something about how seriously you take the declaration that human beings bear Elohim's image.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인간이 엘로힘의 형상을 지닌다는 선언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Genesis 1:28
	
	

	28 And Elohim blessed them, and Elohim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moving on the earth.”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PaRDeS
	
	

	Peshat: Elohim blesses humanity with fruitfulness and commissions them to fill the earth and exercise dominion over living creature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Remez: Blessing precedes commission. Humanity is first blessed and then commanded to exercise responsibility.
	레메즈: 축복이 사명보다 먼저 옵니다. 인간은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책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Drash: Dominion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preceding declaration of the divine image. Humanity represents Elohim; therefore human rule should reflect the order-giving, life-producing care already demonstrated by the Creator in Genesis 1.
	드라쉬: 다스림은 앞에서 선언된 신적 형상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엘로힘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다스림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돌봄을 반영해야 합니다.

	Sod: Humanity becomes a steward positioned between the Creator and creation—receiving authority from above and exercising responsible care toward what is below.
	소드: 인간은 창조주와 창조세계 사이에 놓인 청지기가 됩니다. 위로부터 권위를 받고 아래에 있는 피조세계를 책임 있게 돌봅니다.


Energetic Flow
	
	

	Blessing → Fruitfulness → Fullness → Stewardship → Dominion.
	축복 → 생육 → 충만 → 청지기직 → 다스림.


Meaning
	
	

	Human dominion is delegated stewardship, not absolute ownership. The earth belongs first to its Creator.
	인간의 다스림은 위임받은 청지기직이지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닙니다. 땅은 먼저 그것을 창조하신 분께 속합니다.


Mussar
	
	

	Whatever YHWH places under your authority—family, possessions, work, resources, animals, land, or influence—should become better cared for because it passed through your hands.
	야훼께서 당신의 권위 아래 두신 것이 가족이든 소유물이든 일이나 자원이든 동물이나 땅이나 영향력이든, 그것은 당신의 손을 거친 후 더 잘 돌보아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Genesis 1:29
	
	

	29 And Elohim said, “See, I have given you every plant that yields seed which is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whose fruit yields seed, to you it is for food.”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PaRDeS
	
	

	Peshat: Elohim gives seed-bearing vegetation and fruit trees to humanity for food.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Remez: Humanity receives nourishment as gift. Even what humans consume for daily survival ultimately comes from the Creator's provision.
	레메즈: 인간은 양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 먹는 것조차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공급에서 옵니다.

	Drash: The original picture emphasizes provision without predation. Later, after the Flood, Genesis 9:3 explicitly expands humanity's permitted food to include animals.
	드라쉬: 처음 창조의 모습은 다른 생명을 죽여 먹는 것보다 식물로 공급받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후 홍수 후 창세기 9:3에서는 인간에게 허락된 음식이 동물까지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확대됩니다.

	Sod: Receiving food can become an act of awareness: creation continually sustains life through gifts that originate in YHWH's provision.
	소드: 음식을 받는 것은 영적 인식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야훼의 공급에서 나온 선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Energetic Flow
	
	

	Creation → Fruitfulness → Provision → Receiving → Life.
	창조 → 열매 맺음 → 공급 → 받음 → 생명.


Meaning
	
	

	Humanity is given authority in verse 28, yet immediately in verse 29 humanity is shown to be dependent. We rule within creation, but we also depend upon creation for food. Authority and dependence coexist.
	인간은 28절에서 권위를 받지만 바로 29절에서는 의존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다스리지만 동시에 음식을 위해 창조세계에 의존합니다. 권위와 의존은 함께 존재합니다.


Mussar
	
	

	Authority should never make us forget dependence. The person who says, “I earned this,” should still remember that the earth, seed, rain, strength, breath, and opportunity were never self-created.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땅과 씨와 비와 힘과 호흡과 기회를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Genesis 1:30
	
	

	30 “And to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to every bird of the heavens, and to every creeping creature on the earth, in which there is life, every green plant is for food.” And it came to be so.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PaRDeS
	
	

	Peshat: Elohim provides vegetation as food not only for humanity but also for the animals.
	페샤트: 엘로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식물을 먹을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Remez: Divine provision extends beyond humanity. The Creator cares for the wider community of living creatures.
	레메즈: 신적 공급은 인간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더 넓은 생명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Drash: Human beings possess a unique role, but Genesis never teaches that the rest of creation is meaningless. Elohim repeatedly calls the nonhuman creation good before humanity even appears.
	드라쉬: 인간은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는 나머지 창조세계가 무의미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등장하기 전부터 엘로힘께서는 인간 이외의 창조물을 반복해서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Sod: Creation is pictured as an interconnected household receiving life from one Source. Different creatures occupy different places, yet all ultimately depend upon the Creator.
	소드: 창조세계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서로 연결된 집과 같이 묘사됩니다. 피조물마다 서로 다른 자리를 차지하지만 모두 궁극적으로 창조주께 의존합니다.


Energetic Flow
	
	

	Creator → Provision → Humanity and creatures → Sustained life → Harmony.
	창조주 → 공급 → 인간과 생물 → 유지되는 생명 → 조화.


Meaning
	
	

	A major pattern has now emerged from Genesis 1:1–30: YHWH forms → separates → names → fills → blesses → entrusts. Humanity appears near the culmination, not as the owner of creation, but as its image-bearing steward.
	창세기 1:1–30에서 이제 중요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야훼께서 형성하심 → 구별하심 → 이름 붙이심 → 채우심 → 축복하심 → 맡기심. 인간은 창조의 절정 가까이에 등장하지만 창조세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지닌 청지기로 등장합니다.


Mussar
	
	

	The image-bearer must never behave as though he were the Creator. We receive life, authority, food, land, and blessing from YHWH. Therefore the proper response to dominion is not arrogance but gratitude, restraint, responsibility, and faithful stewardship.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자는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권위와 음식과 땅과 축복을 야훼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절제와 책임과 신실한 청지기직입니다.




Genesis 1:31
	
	

	31 And Elohim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see, it was very good. And there came to be evening and there came to be morning, the sixth day.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PaRDeS
	
	

	Peshat — Plain: Elohim surveys the entirety of His completed work. Earlier individual parts were called “good”; now the whole creation is declared “very good” — tov me'od (טוֹב מְאֹד).
	페샤트 — 문자적 의미: 엘로힘께서 완성된 창조세계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앞에서는 각각의 부분이 “좋다”고 선언되었지만 이제 전체 창조가 **“심히 좋다 — 토브 메오드(טוֹב מְאֹד)”**라고 선언됩니다.

	Remez — Hint: Something understood only in isolation may appear incomplete. When the whole is seen according to the Creator's design, its place and purpose become clearer.
	레메즈 — 암시: 어떤 것을 따로 떼어 볼 때에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바라볼 때 그 자리와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Drash — Teaching: *Rashi notes the unusual wording “the sixth day” — yom ha-shishi (יוֹם הַשִּׁשִּׁי), with the definite article. Drawing on the Sages, he connects it with the sixth of Sivan and the future giving of Torah: creation's continued existence is bound to Israel's acceptance of Torah.* Thus creation reaches completion physically here, while rabbinic interpretation points toward its moral and covenantal purpose.
	드라쉬 — 교훈: *라시는 정관사가 붙은 독특한 표현 **“그 여섯째 날” — 욤 하쉬쉬(יוֹם הַשִּׁשִּׁי)*에 주목합니다. 현인들의 해석을 따라 이를 미래의 시완월 6일, 곧 토라가 주어지는 날과 연결하며 창조세계의 지속이 이스라엘의 토라 수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물리적 창조는 완성되지만 랍비적 해석은 그 창조가 도덕적·언약적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od — Hidden: Midrashic tradition makes the striking observation that me'od (מְאֹד, “very”) can point beyond ordinary human judgments of good. What appears difficult within one fragment of existence may occupy a necessary place within a reality whose entirety only the Creator sees.
	소드 — 숨은 의미: *미드라쉬 전통은 **메오드(מְאֹד, “심히”)*라는 표현이 인간의 일반적인 선악 판단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고 묵상합니다. 존재의 한 부분만 보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전체를 보시는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nergetic Flow
	
	

	Good → Good → Good → Completed whole → Very good. The goodness of creation is fully declared when the individual parts are seen functioning together within Elohim's order.
	좋음 → 좋음 → 좋음 → 완성된 전체 → 심히 좋음. 각각의 부분이 엘로힘의 질서 안에서 함께 기능하는 것을 볼 때 창조세계의 선함이 충만하게 선언됩니다.


Meaning
	
	

	There is an important progression from tov — good to tov me'od — very good. A tree is good. Light is good. Land and sea are good. Living creatures are good. But when Elohim looks upon the entire interconnected creation—including humanity bearing His image—the judgment becomes “very good.”
	토브 — 좋음에서 토브 메오드 — 심히 좋음으로 중요한 발전이 나타납니다. 나무도 좋고, 빛도 좋고, 땅과 바다도 좋으며, 생물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엘로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포함하여 서로 연결된 창조세계 전체를 바라보실 때 그 평가는 **“심히 좋다”**가 됩니다.


Mussar
	
	

	Do not judge the whole work of YHWH from one unfinished piece. We often see only one day, one event, or one difficulty. The Creator sees how every part fits within the whole. Humility means recognizing the limits of our viewpoint.
	야훼의 전체적인 일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하루, 한 사건, 한 어려움만 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모든 부분이 전체 안에서 어떻게 맞추어지는지를 보십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The Seventh Day
Genesis 1 does not truly reach its theological conclusion at 1:31. The creation account flows directly into Genesis 2:1–3, where creation reaches its goal not with another act of making, but with Shabbat.


